
현대중공업, 정유제품운반선 12척 4억달러수주

현대중공업은최근덴마크톰, 키프로스 올덴도르프, 스웨덴고틀랜드, 이태리엘지알등 4사에서 7만5000톤

급정유제품운반선 12척(옵션분 5척포함)을총 4억달러에수주했다고 5월25일밝혔다.

수주한 선박은 길이 228m, 폭 32.2m, 깊이 20.9m 규모로 현대중공업에서 자체 제작한 1만8420마력짜리 엔

진을장착해평균 16노트로운항할수있다.

수주선박들은 2004년까지모두선주에인도될예정이다.

현대중공업은 2002년 들어 옵션분을 제외하고 총 22척(8억달러)을 수주해 현재 2년반 이상 작업물량인 110

여척(800만GT-65억달러)의수주잔량을확보하게됐다.

덴마크 톰은 현대와의 2002년계약외에지금까지현대중공업에 5척, 키프로스올덴도르프는현대중공업계

열사인삼호중공업에 16척을발주했다.

반면, 스웨덴고틀랜드와이태리엘지알은처음으로선박을발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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